
일본, 해외 화학사업“본궤도”
현지법인 경영실적 사상최고… 해외거점 정리·통폐합

일본 화학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2 0 0 2년 매출액, 해외생산비율,

경상이익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반면, 사업철수건수도 3년 연속 신규진출건수를 웃돌았는데 수

익성 향상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킴은 물론 해외거점의 정리·통폐

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일본기업( 2 4 2 3사 중

회수율 6 4 . 8 % )을 대상으로 2 0 0 2년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, 해외

현지법인의 매출액은 1 3 7조9 7 3 3억엔으로 전년대비 2.3% 증가해 3

년 연속 과거 최고기록을 갱신했다.

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기계가 2 6조2 1 5 8억엔으로

11.6% 증가했고, 화학산업도 5조5 8 3 4억엔으로 8.4% 늘었다. 또 아

시아 매출이 4 0조6 7 4억엔으로 11.7% 신장했는데, 특히 N I E s 3는

14.1%, 중국은 12.3% 증가해 신장률이 두드러졌다.

경상이익도 제조업이 전년대비 105.4% 증가한 2조3 7 1 9억엔에 달

했고, 비제조업을 포함해도 총 3조6 9 9 6억엔으로 63.0% 증가해 과

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.

해외생산비율 역시 전년대비 0.4%p 상승한 1 7 . 1 %로 과거 최고수준을 나타냈다. 화학산업은 1 5 . 5 %로

1.0%p 증가해 3년 연속 상승함으로써 철강, 정밀기계를 제치고 수송기계(7.6%), 전기기계( 2 6 . 5 % )에 이어

3위로 부상했다.

해외 현지법인의 신규설립·진출건수는 1 9 9 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 0 0 2년에는 4 2 3사로 전년대

비 9 3사 감소했다.

수송기계 및 정보통신기계, 일반기계 등이 감소했고, 유럽이 급증한 반면 북미, 아시아에서는 감소했다.

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1 7 7사로 2 2사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.

철수기업은 7 0 0사로 2 6 9사 증가하면서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. 사업철수 이유로는 수요오판으로 인한

판매부진·수익악화가 1 2 . 8 %로 가장 많았고, 현지기업과의 경쟁격화에 따른 판매부진·수익악화(9.5%), 수

입관세자유화 등의 움직임에 따른 거점통합( 4 . 7 % )이 뒤를 이었다.

화학공업은 5 3사가 철수해 제조업 중 정보통신기계( 7 4사)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.

<화학저널 2 0 0 4 / 0 8 / 2·9 >

제조업

식료품

섬 유

목재/펄프

화 학

석유/석탄

철 강

비철금속

일반기계

전기기계

수송기계

정밀기계

기 타

구 분 1 9 9 8

1 3 . 1
2 . 8
8 . 9
3 . 6

1 1 . 9
2 . 3

1 0 . 9
9 . 3

1 4 . 3
2 0 . 8
3 0 . 8
1 0 . 3
4 . 6

1 9 9 9

1 2 . 9
2 . 9
9 . 0
3 . 5

1 1 . 5
1 . 2
9 . 8

1 0 . 9
1 2 . 4
2 1 . 4
3 0 . 6
1 2 . 3
4 . 4

2 0 0 0

1 3 . 4
2 . 8
8 . 6
4 . 0

1 3 . 4
1 . 4

1 6 . 3
1 0 . 4
1 2 . 1
2 1 . 9
3 1 . 1
1 2 . 6
4 . 6

2 0 0 1

1 6 . 7
4 . 7
7 . 1
3 . 9

1 4 . 5
1 . 5

1 9 . 4
1 1 . 3
1 1 . 3
2 7 . 6
4 4 . 1
1 3 . 6
4 . 6

2 0 0 2

1 7 . 1
4 . 8
7 . 0
4 . 5

1 5 . 5
2 . 0
9 . 8

1 1 . 3
1 1 . 2
2 6 . 5
4 7 . 6
1 4 . 8
5 . 4

일본 제조업의해외생산비율

‡해외생산비율= 현지법인매출액/일본법인매출액×100    

자료) 일본재무성




